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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편 vol.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문화원 연합회는 

경기도지방 문화원과 협력하여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를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는경기도지역의 역사, 설화, 문화재, 

지역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소재를 바탕으로 지역예술가와 협력하여 

대중음악 형태의 음악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각 지역의 소재를 콘텐츠화한다는 의 미도 있지 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음악가를 발굴하여 지방문화원과의 협력 구조를 만들고 문화원이 

플랫폼 역할을 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들어진 노래는 지역문화원을 통해 지역축제,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람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들을 

수 있는노래가될것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앞으로 지역노래 콘서트, 지역노래 뮤직비디오 등 

지역노래를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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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노래

작사 윤한택

작곡 이바오

편곡 유영하

노래 모든참여자

그러나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

윤한택 교수는 ‘임진강’과 ‘평화’라는 단어는 꼭 넣어주었 

으면 했다. 경기 천년의 역사는 DMZ로 상징되는 전쟁 그 

리고 평화가언제나중요한 아젠다였다. 때문에 갈라진 판 

문점 틈새에 새살을발견하는희망을노래하고싶었다. 이 

노래는 경기도를 노래하는유일한 곡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그래서도안된다. 사람에게 수많은 얼굴이 있듯이 경 

기도민의 수많은얼굴이 있기 때문이다.그중하나의 얼굴 

이라생각하고 만들었다. 이 하나의 얼굴은 이번 프로젝트 

에 참여한 작곡가, 연주자, 가수, 스태프 등이 모두 함께 만 

든곡이다.



-
5

천년새해 먼동 튼다

임진강쳐진 어깨 절로 춤추고

갈라진 판문점 틈새에 새살이 돋는다 X2

손길마다 눈길마다

/더운가슴고른숨결』

（하얀속살눈부시게）

경기는 하나 나라도 하나 몬세상 하나 

가고오는즈믄 경기 함께 이으세

지고 피는 즈믄 경기 함꺼/ 이으네 

평화로운 천년 경기 함께 이으서/ 

가고오는즈믄 경기 함께 이으네



多하호이S9s호호호990호흐999死!하호후흐후#必多寫杉의호90必刀刀e笑

8





구리문화원

소재 동구릉 

작사 유영하 

작곡 유영하 

편곡 유영하 

노래 이다운

동구릉에서

동구릉은 구리의 동쪽에 있는 9개의 조선 왕릉으로 세계 

문화유산이다. 우거진 숲과 능역을 가로지르는 개울의 아 

름다움으로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알려진 곳. 학창시 

절 누구나 한 번 쯤 소풍갔던 기억을 떠올려 경쾌한 리듬과 

색소폰 연주로 노래하며 걷고 싶은 이미지의 곡.



_ 
比

>

夕
久>

夕>

夕:>

乃

夕

夕

夕

夕스

』으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夕
>

夕
夕스

스

夕
夕
夕
夕
夕스

스

夕
夕
夕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왕숙천 둘레길을 따라 보면

저 넘어보이는

동구릉 언덕 위에 펼쳐진 구름이 그린 하늘을 보며

우리함께올라가 볼까

가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억새 잎은 손 흔들며 인사 하고

복잡했던오늘도 여기을라 파란 하늘보며

괜찮아 잠시 쉬었다 다시 해보자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왕숙천 둘레길을 파라 보면

저 넘어보이는

동구릉 언덕 위에 펼쳐진 구름이그린 하늘을보며

우리함께올라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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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원

소재 수원화성 

작시 정수자 

작곡 문혜주 

편곡 문혜주

노래 윤덕현

화성 가는 길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수원화성을 소 

재로 한 시 ‘화성 가는 길’에 곡을 붙인 노래이다. 조선 당 

대의 모든기술의 집약, 계획 도시, 시조, 그리고 재즈가 만 

나 시간여행을 하는듯담담하고 여유로운 재즈보컬이 매 

력인 곡.



而

華城 가는 길

정수자

화성으로 가는 길은 깊고 그윽합니다 

고전의 오솔길을호젓이 혼자든 듯 

잊었던 무슨소리들이 길을 연해흔듭니다

아득한 층계 너머 이끼 푸른 행간 너머

거중기 거친 숨과 땀내 밴 함성 사이 

맨처음 밑돌을놓던흰 떨림이보입니다

성벽에 귀대인 채 그 울림을 따라가면 

안으로드는건 곧뿌리에가 닿는 일 

저마다 찾는 길들이 길 끝으로 서립니다 

그쯤에서 굽이굽이 말씀을 어루다가 

고여 둔시간들을 고이 받아 적으면 

화성은 한채의 경전, 늘새로운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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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문화원

소재 호조벌 

작사 이바오 

작곡 이바오 

편곡 이상진

노래 권소린

아침저녁으로 부르는 노래

호조벌에서

시흥은 넓은 바다를 백성들의 구휼미를 위해 축조된 땅으 

로, 바다를 중심으로 전근대 인천과 안산으로 나뉘어 있었 

으나 호조벌 간척으로 남북을 잊는 하나의 권역이 되었다. 

현재 시흥시의 생활권 대부분이 간척지인 호조벌로, 짠내 

나는 바다가 생명의 땅이 되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된 

지난 300년의 의미를 어머니의 마음에 빗대어 만들어진 

곡. 깨끗한 보컬과 경쾌한 리듬으로 활기찬 일상을 노래한 

다. 간주에 흐르는 랩 또한 매력적인 아이디어 넘치는곡.



오늘 하루를 힘겹게보내고

바쁜 일손거두고저린 허리펴면서

저물녘 들판 너머 시름 꽃이 피었네

*땅은 믿음이요 땅은 생명인데

소금기 거두어 생명의 땅을 위해

어머니 마음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곳호조벌

사람이라는것이 먹고사는 것이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라호조벌







양주문화원

소재 유양팔경 

작사 유영하 

작곡 유영하 

편곡 유영하 

노래 조용준

유양팔경

양주시 유양동에 있는 여덟 가지 빼어난 경관인 유양팔경 

을 소재로 만들어진 곡이다. 양주산성에서 바라보는 해지 

는모습, 불곡산계곡의 기당폭포, 백화암（白華虛）의 새벽 

종소리, 기당폭포 주변 진달래 핀 풍경, 금화정（金華9=）에 

서 바라 본 민가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굴뚝 연기, 승 

학교와 주변에 어우러진 버드나무의 풍경, 금화정에서 바 

라본 도봉산 영봉 위에 뜬 초승달, 수락산 영봉에 감도는 

구름의 풍경을 담은 곡. 양주를 여행하듯 그려지는 여덟 

가지 경관을 경쾌한 멜로디에 얹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한트로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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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낙조에 곱게 물든 노을빛을 바라보며 

기당 폭포 내리쏟는소리는또 우렁차도다

백화암에 종소리는 달빛과 함께 은은한데

불곡산선동 진달래꽃 뛰어나게 향기롭구나

유양팔경 유양팔경

이리 봐도 뛰어나고 저리 봐도 뛰어나 아름다운 유양팔경 

금화정에서 바라보는 연기또한 평화롭고

승학교에 버드나무는 봄기운을자랑하네

도봉산 영봉 위에뜨는저초승달을 바라보니

수락산 영봉에 감도는 구름과 함께 장관일세

*유양팔경유양팔경

이리 봐도 뛰어나고 저리 봐도 뛰어나 아름다운 유양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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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원

소재 남한산성 

작사 장현숙 

작곡 장현숙

편곡 장현숙 

노래 최다예

같이 걸을까

------------------------5=3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주의 남한산성은 7월의 솔향 

기가 싱그럽다.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지만 사계절 아름다 

운 남한산성에는 총 5코스의 둘레길이 있다. 젊은 느낌을 

더해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자주찾을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곡이다. 누구와도같이 걸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은 어쿠스틱 팝에 같이 이야기 하는듯한 

보컬의 음색이 매력적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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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걸을까 비그친 싱그런 길 마라

같이 걸을까 네 손잡고 걷다보면 다 잊을 수 있어

같이 걸을까 초록초록한 길 가득 담쟁이 새머루

꽃구경 하다보면 꼭 잡은 손만큼 마음도 따뜻해 질거야 

*남한산성 둘레길도란도란 얘기하며 잠시 힘든 일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달맞이 꽃 기린초 황벽나무 산딸나무

풀 내음 흙냄새가득 담아가자 

가끔 이렇게 나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신선한 공기 마시며 버거운 하루 여기 묻어놓고 가자 

같이 걸을까 아메리카노 한잔에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옆에너와 함께면정말행복 할것같아

잘될거야다 잘될거야음-



28



29



포천문화원

소재 금수정 

작사 유영하 

작곡 유영하 

편곡 유영하 

노래 권소린

A

금수정에 올라

--------- ―石之=5令----------

영평8경 중 한 곳으로 오가리 마을 앞을 흐르는 영평천（永 

푸川） 변 절벽 위에 있는 작은 규모의 정자인 금수정을 소 

재로 만든곡이다. 유명하지는않지만지역 곳곳의 아름답 

고소중한 곳을 소개하고 노래하는 의미로 만들어 졌으며, 

도심을살짝 벗어나면 만날수 있는상쾌하고 포근한 이미 

지를 주는곡.



-
所

내 맘을 두드리는 너 내 가슴이 설레는시간

은은하게 스미는 향기 따라한걸음한걸음 너에게 다가간다

조금씩 멀어지는도시두 눈감고 귀기울이면

어느샌가 들리는 물소리 너머 내게 손짓하는 너 마냥 웃음만 난다

어꺼면그리웠을지몰라

기다렸던 날보며 따뜻하게 반기는

이맘때면 너와 함께 해서 생각나는 올해도 다시 다시 찾게하는 곳 

금수정에 올라 함께 불렀던 노래는 너도 아직 잊진 않았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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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원

소재 도미설화 

작사 이바오 

작곡 이바오 

편곡 유영하 

노래 김성준

도미아리아

---------------------------

도미는 백제 개로왕에게 부인을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과 

정에서 눈을 잃는 참혹한 고문과 시련을 겪었다. 팔당나 

루에서 배를 타고 떠내려가며 절규했던 상황을 묘사했 

다. 하남의 도미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록뮤지컬 아리아 

형식의 곡.

%



而
슬퍼하면 할수록 그리워진다

가난함은거대한 힘이 되고 

어쩔수 없는 절망은용기로 변하여 

비틀린 눈은 진실을 원한다

진실은 어처구니없이 참혹했다

사랑할수록 고통은 더해가고 

덧없는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걸음아 당당하라

나는지금깜깜한어둠이다

노를멈춰라바람의소릴들어라

진로는 동쪽으로 당신의 목소릴 향해

개로의 역사가 끝난다 이윽고 개로의 역사가 끝났다

상처가 깊을수록 부드러워진다

억울함은거대한 힘이 되고 

힘은어느샌가시가되어 

용서 못하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조용히노를 놓는다

휘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

새벽녘 당신의 마을이서서히 움직일 때면

개로의 역사가 끝난다 이윽고 개로의 역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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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원

소재 파주인문,자연 

작사 박혜순

작곡 구민상 

편곡 구민상 

노래 이희주

우리는 파주랍니다

지역 시민공모로 채택된 가사로 파주지역의 특산품과 수 

려한 자연경관을소재로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도록 만든 

트로트 장르 곡으로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매력인 곡. 원 

제는‘여기는 파주랍니다’였으나, 다양한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그리고 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모여 파주를 만든 

다는 의미로, ‘우리는 파주랍니다’ 로 노래 제목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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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콩 파주 명물 윤기 좔좔 맛도 좋아

기력을보충해요 백서/ 인생 필수 웰빙 

숙명 한 장단콩 알콩달콩 여기는 파주랍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 힐링 하러 오세요

자연 속 건강한 땅 DMZ 청정지역

웰컴투 힘이 불끈 파주인삼 여기는 파주랍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덩실덩실

바람도 햇살도 손잡고 춤을 추는 

어물림 가득한 이곳 여기는 파주랍니다

화석정정자위에사뿐히앉은햇살

자유를 노래하는 임진강 바람소리 

너와나 우리모두 한마음 여기는 파주랍니다







연주곡

작곡 이상진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

경기도의 오늘.

경쾌하고 활기찬 리듬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했다. 매 

일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개개인의 다른삶의 모습이 더 

해져 다이내믹한 경기도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영향을 주 

고받는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피아노와 비올라, 

클라리넷이 주고받는 부분을 재미있게 표현하였고, 경쾌 

한 드럼비트와 깊고 중후한 콘트라베이스가 더해져 하나 

의 아름다운 곡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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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문화원

소재 동두천도시

작사 홍동현

작곡 홍동현

편곡 이경봉 

노래 홍동현

동두천 CITY POP
--- ------ -----------

90년대 동두천의 하루와 지금 여기 동두천의 하루를 소 

재로 한 곡이다.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동두 

천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씩 추억을 갖고 있는 장소들 

을 가사에 넣어 공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트렌디한 시티 

팝 장르에 동양적인 보컬, 재치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돋 

보이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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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계획 없이 길을 나섰어 오늘은 왠지 좀 걷고 싶더라고 

걷다보니 밀려오는 배고픔에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을 해 

만리향 태화관지금은 먼지가 된 먹자골목 둘리분식 중앙동거리까지 

호수신진 원터유정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소요산 언저리까지

*홀짝들이켜 버려뭐가됐든울쩍 해진 맘은내려놓고 

슬쩍고갤 돌려보면 여기 동두천의 향기가느껴져 

홀쩍 떠나 버려 어디든 다 울쩍 해진 맘은 내려놓고 

슬쩍 고갤 돌려 보면 여기 동두천의 향기가 느껴져

배도 부르겠다 어디 갈데없나 오늘은 왠지 좀 걷고 싶더라고 

오랜만에 가까운곳 떠나려해 친구 녀석에게 전활걸어보네 

소요산자재암 운동삼아공주봉 보산 동공 방거리 이국적인 음식까지 

지행동신시가지 친구 만날 땐 대풍당 나목쇠목계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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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원

소재 민회빈강씨

작사 최경윤

작곡 최경윤

편곡 최경윤

f

노래 이혜민

달과 바람에 실어

광명의 민회 빈 강씨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조선 후 

기 소현세자비인 강씨는 병자호란 후 인질로 청나라에 끌 

려간다. 9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지만 소현세자는 병사 

하고, 민회빈 강씨는사사（賜死） 된다. 피아노와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편곡으로, 조선과 부모님, 소현 

세자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곡.



03

꿈에도 그리운조국 언젠간 갈수 있을까

나의님과 함꺼/청나라에 끌려왔어도 이겨내리 

모든 힘을 바쳐 먼 길 이곳에 끌려온 백성들을 구원하리

다시 돌아간다 내 아이들과 내 님과 함께

우릴 비추는 찬란한 빛 따라 이 길을 견딘다

지켜내야 한다 아- 꿈같던그날오기를

언제일까 이 마음 닿기를 

가슴가득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 슬픈 누명만 얻었네

CM/ 빛나리라 억울하게저문 별들과 

먼저간내님그리워라 나도 버틸수 없구나 

남겨진 내 아들아 부디 몸성히 있기를 

바라거니 이마음 닿기를

다시 빛나리라

내가 가도 이 마음 닿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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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문화원

소재 평택인문,자연 

작사 최치선 

작곡 김형진 

편곡 김형진 

노래 조우정

평택은들이다

-*7』------

평택을 상징하는 너른 들은 땀과 눈물, 만남과 이별, 기쁨 

과 슬픔의 공간이다. 간척으로 일군 땅과 대대로 살아 온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직도 생명 

과 평화의 땅이며 희망이며, 풍요로운 우리들이라는 의미 

로 창작된 시룔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 상쾌한 보컬과 멜 

로디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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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푸른들과강이 어우러지는 

파란하늘 하얀구름둥실 떠있는 

거기 사람 있네 마을이 있네 

땀과 눈물 깊게 심은 생명의 땅 

평택은들이다우리들이다

상큼한 연두 싱싱한초록 넘실거리는 

가슴벅찬 황금빛 노을 널리 퍼지는 

거기 사람 있네 마을이 있네 

기쁨과 슬픔 함께 누리는 평화의 땅 

평택은들이다우리들이다







용인문화원

소재 처인성 

작사 이바오

작곡 구민상 

편곡 구민상

노래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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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성 연가

-

고려시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몽골군으 

로 부터 승장 김윤후（金九候）와 부곡민들이 분연히 일어 

나 몽골군을 격퇴시킨 역사의 현장인 처인성 전투를 소재 

로 만든 곡이다. 한 겨울 추위와 가난, 두려움을 이겨내고 

백성들이 이루어낸 승리로 이를 기념하고 알리고자 만든 

곡으로, 맑은 보컬 속에 처연하고 비장함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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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성어/ 눈 내린다모두 활을 메어라 출전이다 

눈보라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는 길을 막진 못하리

*우리에겐처인성부곡민의

피 끓는 기상이 있다네

단군이보우하사천만대이어갈

내 강토 굳게지키세

말발굽에 짓밟힌 고향산천 보고만 있을소냐

대륙만방 휩쓸은 몽골인들 그 무엇이 두려우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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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문화원

소재 연천인문,자연

작사 박봉학

작곡 박봉학 

편곡 유영하

노래 박봉학

내 사랑 연천 아리랑

——三*드?•才 -

용산에서 연천을 거치는 경원선 철길을 따라 아름다운 강 

과황금빛들녘이 펼쳐지던 추억과 낭만의 고장연천.지금 

은 DMZ 접경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아픔과 슬픔을 

안고살아가는곳이다. 이산의 슬픈사연과그리움을 달래 

려 부르던 노래를 아리랑으로 승화시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연천군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곡이다. 누구나 쉽고 신나게 부를 수 

있는 트로트장르로 구수한 보컬의 음색과 재미있는 가사 

가매력적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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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고개로 쓰리랑고개로 넘어 넘어 넘어 간다 나는야 간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내 고 향 연천에서

우리들이부르던아리랑

언제나 꿈속엔 소꿉친구들

눈뜨면 저 멀리 멀어져버린 추억 속에 내고향 내 친구야

용산역에서 연천역까지

경원선은 달려가네 아리랑고개

*어서 만나보자 불러보자 어화둥둥 내사랑 내친구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사랑연천아리랑 

아리랑고개로 쓰리랑고개로 넘어 넘어 넘어 간다 나는야 간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내 고향 연천에서 

너와 내가 부르던 아리랑 

언제나 꿈속엔부모형제들

눈뜨면 저 멀리 멀어져버린 가슴속에 내고향 내 형제야

용산 역에서 연천역까지

나는 나는노래하日/ 아리랑가락







김포문화원

소재 조강포구 

작사 최경윤 

작곡 최경윤 

편곡 최경윤

노래 이혜민

f

다시 꿈꾸는 조강

김포시는 북한 개풍군과 조강（祖江）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조강포구 마을은 분단 이후 66년 동안 잃 

어버린 마을로 남아 있는 곳으로, 남북이 분단 되기 전 마 

포로 가는 모든 물자와 여객선이 조강포구에 정박했던 물 

류중심 지역이었다. 할아버지의 강이라불리는조강의 활 

기찬 그 때를 다시 꿈꾸며 그리움을 담은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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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三 ="더^다^^^■비

i I, 三 — 丄

늑노[ - ■녀호

꿈같이사라진조강포구 황금빛 물결 넘실대던 곳 .혼 * '

기억해야 할 한강의 중심 사람들 발길 풍요롭게 했네 

조의 뜻은가족의 뿌리이오 조강은 강의 근원이라

강의 시작이오 끝은 조강으로부터 이어져오네

모든것을품어주는 할아버지 강

걱정과 근심까지 다 흘려 보내주네

흘러가는 강과 웃음같이 춤추던 곳 찬란했던조강아련하여라

멈춰진 칠십 년 포구 마을 남북의 슬픔과 같이 사라진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같이하는 큰 뜻이 있는 강

조의 뜻은가족의 뿌리이오 조강은 강의 근원이라 

강의 시작이오 끝은 조강으로부터 이어져 오네 

모든것을품어주는 할아버지 강

이별의 슬픔까지 모두 안아주네 

땅과물이하나되어같이춤추던곳

시종의 강물결 일렁인다







이천문화원

소재 일본항거소년

작사 이석진

작곡 이석진

편곡 장현숙

노래 임선혁

초롱초롱 동요학교

장호원난다

--- -- 0=-------

이천 장호원에는 일제시대에 항거했던 어린이들이 있었 

다.그들은‘독수리소년단’을조직하여 이천전역에 벽보를 

부착하고 전국에 격문을 보냈다.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온 

몸으로 참여 했던 당시 어린이들의 뜨겁고 소중한 열정을 

기억하자는 취지로창작한곡이다. 국악기와 나레이션, 소 

년스러운 보컬과 이천지역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불러 더 

욱의미 있는곡.



08

（모여라 모여라 우리는 장호원 독수리 소년단 

우리힘으로 독립을 이룰 거야）

엄마가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나와

장터길 내달린다 벗들의 손을 잡고 

우리봄 올거라고 하늘높이외쳐본다

*난다난다 난다 난다난다 난다

난다난다 자유로이

난다난다 푸른 꿈들

운동장가로질러청미천위로난다

장호원 구석구석 온나라 방방곡곡

서해푸른 동해 가로질러 큰바다로

** 억억다리 전봇대 위로

이천 터미널 버스들 위로

복하천두루미파라기치미고갯길하라

이벽 저벽 이담저담 이벽저벽 이담저담 

올라온다 치솟는다 빛나는 독수리 이천하늘높이

난다난다 난다 설봉산봄나물 향기위로

난다난다 난다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글자 얼기설기 삐뚤빼뚤

우리밥상 뒤엎고 우리세상 어지럽히는

시리고 허튼 것들 물러간다겨울같이

간다간다 간다 간다간다 간다

간다간다 허튼 것은

물러간다겨울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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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곡

작곡 이상진

Two Steps Behind
—저｝'‘ ■ ■ ■ ■ ■

신비로운 마림바로 시작하는 이 곡은 천년 경기의 과거부 

터 현재까지를음악에 담았다. 해금과클라리넷이 주고 받 

는곡의 흐름은 과거에서 그리는신비한 미래, 현재에서 만 

나는 아련한과거를 오간다.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01

작사 윤한택 

작곡 이바오 
편곡 유영하

AbCm BbBb

* = 64

Cm

고추
 

춤
 

-
로
 

절
 

깨
 

어진
 

처강
 

진
 

임다트

』
 

동
 

먼해년
 

천

다
결
게
 

마
숨
시
 

기
_= 르.

一  브
-

- 
- 
- 

누

」고
 누

」

아 
다승사S

-
厂
〕마
가
속

Li. 
길
운
야

」
 

ri 
- 
- 
-

-L
」
손
더
하

경기는 하 나 나 라 도하나 온 세 상 하나一

27 Eb Bb Cm Ab Bb Cm Eb Bb

가고오 는 즈 믄 경기 함께이 으세 지고 피는 즈 믄 경기 함께이 으세 평화로운 천년 경기

Gm Cm

이 으 세가고오 는 즈 믄 경 기 함께함 께 이 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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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동구릉에서

작사/작곡 유영하 

Swing * S

0 G 0«向7 G方 E/G#

5 Am7 Am（⑴幻7） D*"）

면 저 넘 어 보 이一 는 一 동

9 G Gwj7 G6 E/G#

구릉 언덕 위에 펼 쳐진 一 구름이 그린 하늘 을 보 日厂三 우

4
13 An? D7 G Dm" Q"

# 함 께 올 라 가 볼 까? 가

21 An? d7 Gmaj7 Dm7 G7

은 손 흔 들 一 며 인 사 하 고 복

25 Crnaj? Cm（maj7） 日⑴7 白

잡 했던一 오 늘 도一 여기 올 라 파一 란 하 늘 보 며 一

29 Am7 A/얘 D7（sus4） D7

4-
33 An? D7 G



03 화성 가는 길

착시 정수자

작곡 문혜주
• = 65

젓이 혼자든 듯 잊었던一 무슨소 리들이一 길 을 연해 흔듭 니 다 아

11 Ebm Ebm/Db Cm^S） Bmaj7（|hi） B*j7 （五1까>5） p? Dm’ G까’9）

득한 층계 너머 이 끼 푸 른 행간 너머 거 중 기거 친 숨 一과 땀내 밴함 성사

15 Cm7 Ebm*^ Ab" Dnf 石기이） Cm^ 印 Bb（add2）

— 이 맨 처 음 밑돌을놓던 一 휜 떨림이 보 입 니 다 성

23 Gb Ab/Gb Fnf Bb<suM） Bb B W

4'比 JO 月引 厂3
벽에 귀대 인 채 그 울림을 따라가며 안 으로 드는건 곧 뿌리에가 닿는 일 저

쯤 에서 굽 이 굽이 말씀을 어루다 가 고여둔 시간들을

새 로 운 빛 입 니 一 다 一 늘

47 F#m7 =囚） A幣7 An? EtWM/Gfl Em/G FJfm’i B'3（⑶ £（즈心d9）

새로운 빛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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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침저녁으로 부르는 노래 - 호조벌에서

작사/작곡 이바오

« = 100 

（그 maj7 pmaj7 Cniaj7

편곡이상진 

pmaj?

오 늘 하 루 를 힘겹 게 보내 一 고一

5 C 피日7 F

바 쁜 일 손 거 두 고 저 린 허 리 펴 면 一 서 一 저

9 C G7 F C 히건j7 G/B

물녘 一 들 판 너머 一 시 름 꽃 이 피 었一 네 一

13 Am丁 Em7 Am" Em丁

땅은 믿음 이 요 땅은 생명인 데 소금기 거 두어 생명 의 땅을 위 해

；7 F C Dn? G7

어머 니 마 음으로 비 로소 이 루어 지 는 곳 一 호조 一 벌一

21 C G Am F

사 람 이 라 는 것 이 먹 고 사 는 것 이 땅 을 딛

F29 C G Am

사 람 이 라 는 것 이 一 먹 고 사 는 것 이 一 땅 을 딛

33 C G F

고 다 시 일 어 나 라 호 조 벌 一 D.S. al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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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양팔경

작사/작곡 유영하

J = 150

Am C Am

에 곱 게 물一든 노을빛을 바라보一 며

종 소리는 달 빛과 함께은 은한一 데

기당폭 포一 내 리 쏟一 는 

불곡산 선동 진 一달래꽃

산 성 낙조 

백 화 암에

소리는 또 우렁차도 다 유 양 팔경 一 유 양 팔경

뛰어나게 향기롭구 나

13 Em Am E Am

이 리 봐도 뛰어나고 저리 봐도 뛰어나 아름다운 유양 팔 경 금화 정 에 서 바 라 보一는

도봉산 영 봉 위 에 뜨는 저

19 C E Am C E Am

연기 또한평화롭一 고 승학교 에 버 드나무는 봄기운을자랑하一 네

초승달을바라보一 니 수락산 영 봉 에감도는 군름과함께 장관일一 세

유 양 팔경 一 유 양팔경 一 이리 봐도뛰어나고 저리 봐도뛰어나

31 Am E Am C E

아 름 다 운 유 양 팔 경

37 A _ r、 c

유 양팔 경

유 양팔 경 一 이리 봐도 뛰어나고 저리 봐도 뛰어나 아름다운 유양 팔 경

49 Em Am

이 리 봐 도 뛰 어 나 고 저 리 봐 도 뛰 어 나 아 름 다 운 유 양 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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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같이 걸을까

작사/작곡 장현숙

- = 86
C Dm" F/GC/E C/F

같이 걸을까 - 네 손잡고 걷 다보면一 다 잊 을수 있一 어

9 C C/E C/F Dn? F/G

같이 걸을까 - 초록 초 一록 한길一 가득一 담 쟁이 새 머루一

J3 C C/E C/F Dn? F/G

꽃구경一 하다 보 면一一 꼭 잡은 손만큼一 마음도 따뜻해一 질 거一 야

17 pmaj? E⑴7 人巾7 □⑴7 （；⑴7 Bb/C C7

남한산一 성둘 레길一 또란도一란얘기하一 며 잠시힘一든일복잡한一마음 내 려 놓 고

21 Fmaj7 Em7 니 Dn? G^tsusA）

달맞이一꽃 기린초一 황벽나一무산 딸나一 무 풀 내一 음 흙냄새一 가득 담 아 가 자

Fm/Ab 

29

C/G Dm G（sus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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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

33 Fm 그月 C/E Dm" G" Gn 丁 C

가 끔 이 렇 게 나 와 잠 시 내 려놓一 을 필 요 가 있 어

37 F巾師7 Em 夕 Am丁 Fm/Ab F/G

신 선한一 공 기 마 시 며 버 거운一 하 루 여 기 묻 어 놓 고 가 자

41 C C/E C/F Dn? F/G

같 이 걸 을 까 一 아 메 리 一 카 노 한잔에一 좋 아하는 음 악

45 F=j7 Cm/Eb

그 리고一 옆 에 너 와 함 께 면 一 정말 행복할 것 같 아

49 戶⑴즈乃 Em夕 Am" Dm^ Gtn^ Bt>/C C"

남한산一 성둘 레길一 도란도一 란 얘기하一 며 잠시 힘一 든일 복잡한一 마음 내 려 놓 고

53 Pmj7 Em7 A? Dm? g=us4)

서 =그 ^노之刀 w】 I』= 〜干尾=〒후어
달맞이一 꽃기 린초一 황벽나一 무산딸나一 무 풀 내一 음흙냄새一 가득 담아가자一 다

57 fm向7 Em丁 An? Dm夕 Gm" Bb/C C"

잘 될 거야 _ 다 잘 될 거야 _ 음 — — —

61 Fmaj7 Em" Am 夕 Dm"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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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금수정에 올라

작사/작곡 유영하

」= 93

G G^aj? C/G Cni/G D/Ffl Dm/F C/E Cm/Eb

내 맘一 을두 드리一는 厂三 내 가슴一 이설 레 는 시 히 은은하一 게

금씩一 멀어지는一 도시 一 두 눈감一 고귀기 울 이면 一 어느샌가一 들

IT

5 Eni/D Gm/D Am’ A7cs d7<sus4） [）7

스 미-는 향 기— 따 라一 한걸음한 걸음 一 너에 게다가 — 간다— 조

[2.

9 Em/D Gm/D An? K— D'^（sus4） D7

리 는一물소 리一 너 머一 내게 손짓하 는 너 一 마냥 웃음만一 난 다

13 C D/C Bn? Em7 An? D7（sw） ⑴

어 쩌면一 그리 웠을지一 몰라 기다丁던 날 보며一 따뜻하一 게 반기는 이

/7 G C/G D/F$ P C/E Cm/Eb d7（sus4） 日

맘 때면一 너 와 함께 해서 생一 각 나 는 올해도 다 시 다시 찾게하一는 곳 금

21 G C/G D/H P C#m7（b5） f^/A# Anf Crrf Qsw） q

수정에一 올라 함 께불렀一 던 노래 는 —— 너도 아직 잊一 진 않았을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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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 아리아08

작사/작곡 이바오 

편곡 유영하

（少

J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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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2. Am9

지 금一

조 용히

나는 

나는

어둠이다一 노를 
놓는다一 — 휘몰

2.당 당하라一

3.여 기 있다一

멈춰라一 바람의 소릴 들 어 라 

아치는一바람에 몸을 맡 긴 다
깜깜한 

노一 를

日g(SUS4)pmaj?Am 으E7/Dpo714 An?

크 t 三
향 해 

때 면

릴목 소 
움 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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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신 

서 시

쪽 으 로
흐 o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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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5로 
벽

진 

새

An 少19 P=j7 G9 Am 아 pniaj? G7

개 로 의 역 사 가 끝 난 다 이 윽 고 개 로 의 역 사 가

D.S. al 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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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파주랍니다09

작사 박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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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동두천 CITY POP
작사/작곡 홍동현 

편곡이경봉

Bm7 E’ A Ftp

아무런 계획 없이 집을 나섰一 어 오늘은 왠지 좀 걷 고싶더라一 고 

밴도부르겠다 어디 갈데없나一 오늘은 왠지 좀 걷 고싶더라一 고

5 Bn? E’ A

걷다보니 밀려 

오랜만에 가까

오는 배고픔 

운 곳 떠나 려

에 一 오늘은 

해 一 찬구 녀 석

뭘 먹을지 고민을 해 一 

에게 전활걸 어보네 一

만 리 향 태 화 관 지 금 은먼 一 지 가 된 먹자 골 목둘리 분 식 중 一 앙 동 거 리 까 지
소 요산자 재암 운동삼아一 공주 봉 5 산동골망 거리 이국적인 음식까지

호수 신 진 원터 유 정 
치 행 동 신지 가 지

기억 속 에 살 一 고 있 는 소 요 산 언 저 리 까 지 一

친구 만 날 땐 一 대 풍 당 나 목 쇠 목 계 곡 까 지 一

17 Bm’ £7 Cttm’ FtP

홀 짝 들이켜 버 一 려一 뭐一 가됐든 울 쩍 해진 맘 一 은一 내一 려 놓고

21 Bm’ E’ 예 m7 먜’

슬 쩍 고갤一 돌 一 려一 보一 면여기 동 두 천의 향 一 기가느一껴져

25 Bm7 E7 Cttm’ FtP

훌 쩍 떠나一 버 一 려一 어一 디든다 울 쩍 해진 맘 一 은一 내一 려 놓고

29 Bm’ E’ C#m 丁 FtP

슬 쩍 고갤 一 돌 一 려 一 보一 면여기 동 두 천의 향 一 기가느一 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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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달과 바람에 실어

작사/작곡 최경윤

> = 90

Dm7 C ⑴교j7 Bb ⑴ aj7 Dn? Qmaji Dm/G Dn? C”向7 Bbmaj?

꿈 에도 그 리운 조국一 언 젠간갈수 있 을까一 나 의님과 함께 청 나라에

D⑴7 cniaj7 Dm/G Gm7 1神。7 Fmaj7 Em 끼’5) EbiM? 人(SUS4)

끌려왔어 도 이 겨내리 모 든 힘을 바쳐 먼 길 이곳에 

가 슴 가득 부푼 꿈 을안코一

끌 려 온一 

돌 아 화一

백 성들을 구 원하 

슬픈누명만 얻었

A7 D7 Gm7 C7 F"j7 D" Gm"

耳 丄七广 I；『支fA
리 다시돌아간 다------ --- 내 아이들과 내 님一 과함께 우릴비추 ◎ 찬란

네 다시빛나리 라——-— 억울하게 저 문一 별들과 먼저간내 님一 그리

Em7(b5) A7 D⑴7 [)7 石⑴7 C7 Fmaj7

한 빛 따 라 이 길 을 견 딘다 一 지켜내야 한 다一 아一 꿈 같 던 그 날 오 기를

워 라 나 도 버 틸수 없 구나 一 남겨진 내 아 들一 아一 부 디 몸 성 히 있 기를

IT

바 라 거 니 0| 마

닿 기 를 다 시 빛 나 리 라

Bm 丁（b5） Gm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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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평택은 들이다

작사 최치선

작곡 김형진」= 120 （刀 =」’ 少）

Bm" Em7 A7（SUS4） Bm"D D

넓고 푸 른 들一과 

한 연두 살상-한

강이어 우러 치 는 

초록 넘 실거 리 는

파 란 하늘 

가 슴 벅찬

하 얀 구름 

활크빛 노을

A7（SUS4）

마 을이 있 네둥 실 떠 있 는 

멀 리 퍼 지 는

땀 과 눈물 

기쁘과 슬픔

거 기 사 람 있 네

A7（SUS4）

0| 다 우리들평택은들생명의 땅 

평 화의 땅

깊 게 심一 은一 

함 께 누리는一

20 D G

M— 

人 7（SUS4）G D

丘——

D G A7（SUS4）

0| 다 상큼

IT ][2.
29 A7（sus4） a7（sus4） D FSm G A D

거기 사 람 있네 一 마 을이 있네 一 땀과 눈물

36 Bm7 Enf 人入이必） A7（sus4） D F#m

깊게 심一은一 생명의 땅 一 거기 一 거기 사 람 있네 一

43 G A D

마 을이 있네 一 땀과 눈물

Bnf >7 A7（sus4）

깊 게 심一은一 생명의 땅 一

49 G Gm D

4社——W차고퀘 

평택은들一이다 우리들一 一 이다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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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처인성 연가

작사 이바오

• = 106 작곡구민상

Dm C Am Bb

5 Dm C Am Bb

모 두 활 — 을 메 어 라 츠 전 이 다
보 — 고 — 만 있 — 을 소 — 냐

9 Dm

7怨「두 
的" 丄 .

C Am Bb

三d Ij. 』） j 우구^-^^^三^
흐

눈 
대

— 보 라 아 무 리 거 세 도
륙 만 방 휩 쓸 은% 인 들

21 Fmaj7 C7 A7

피 一 끓 는 기 상 이 있 다 네

25 Dm C Bb Am"

단 군 이 보 우 하 사 천 만 대 이 어 갈

29 Dm C Dm

내 강 토 굳 게 지 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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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내 사랑 연천 아리랑

나一 는야 간 다 행복한사람들이 모여 사는 내고향연 천에一 서

13 Cm

르 

르
우리들 이 부

너 와 내 가 부

Cm

던

던

언랑 

랑

제 나

꿈  속 엔 친꿉 소 구

75

구
제
 

친
형

야
야
 
⑴

산
 

용 서
 

에 천
 

연 역 까

49 Cm Fm G'

.gA-(* r 「丄=4^쿠『 主우= f 트」I』：
아 리 아리랑 쓰리 쓰 리 랑 아 라 一 리가 났 네

원
느

』 

경
나

으

」느

』 

선
나

달
노

가
하
 

려
래

네
네

아
아

라
그
라0 

리
리

引
;

 가

개
락

불 러 보 자 화
 

어

r
 
둥 둥 랑

r
 
친

:

 

구

53 Abmaj7 (引 Cm

아 리 랑내 사 랑 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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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시 꿈꾸는 조강

작사'작곡 최경윤

C ⑴#7 Em? An? Dm" 0기苗7

꿈같 이 사라진 조강 포구 황금빛 물결一 넘실대 던 곳一 기억해

강의 — 시 작 이오— 끝은 조一 강으로一 부 터 이 어져一 오 네

17 FMj7 G" Enf An? pmaj? ⑴ Enf Anf

모든것一 을 품어주一 는 할아 버 지 厂 걱 정과一 근심 까지一 다 홀려 보 내 주네一 

이별의一 슬픔까지 —— 모두 안아주네一

2/ F巾aj7 G7 E⑴7 人⑴7 ■0’ pmaj7 q7 人⑴7

홀러 가一는 강과웃一 음 같이一춤추던 곳一 찬 란 했던一 조강 아 련하여 타一

당 과물一 이하나되一 어 같이一 춤추던 곳一 시

25 Fmaj7 c^aj7 Em'^ Anf

멈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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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장호원 난다

작사/작곡 이석진 

편곡 장현숙.. = 56 굿거리 풍으로

모여라 모여라 우리는 장호원 독수리소년단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룰거야 대한독립 만세!

엄 마 가 차려주 신 

운동장 가로질 러

아침을 먹고 나 와 

청미 천위로 난 다

장터길 내달린 다 

장호 원구 석구 석

8 Gb Ab Gbwj7 Db（add2）/p Ebm^ Ab

벗들의 손을 잡一고 一 우리 봄一 올 거라고 하늘높이 외쳐 본一 다 一

온나 라 방방 곡-곡 — 서一해一 푸른 동해 가로질러 큰바 다一 로 一

14 Gb Ab Ebm7 Ab（sw）川 Db Db/F Gb Gb'addvyAb

난 다 난 다 난一 다 난 다 난 다 난一 다 난 다 난 다

20 Db Db/F Gb Gb（add9yAb Dh Db/F Gb Gb（i서거9）/印 다”7 Gb（add9）/Ab

쌔亡-『^^ I - 巾후 CJ「三「『' 퀘
자유로一이 난다 난다 一 푸른 꿈一들 一

오
26 Gb5（add%） Df,（add9）/p Ebn肖 Gb/Ab Db

억 억 다리 전 봇 대 위로一 一 이천 터미널 버 스 들 위로一 —

복 하 천 두 루 미 따라一 기 치미一 고 갯一길 따라一

34 Bbnf AP/C Bl>m7 Ab7/C Bhin? Gb Ebm"

이벽 저벽 이담 저담 이벽 저벽이담 저담 올라온 다치솟는 다 빛나는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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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Gb（add9yAb Ab Gb*j7 Db/F

이천하늘높------이 一 난다난다난다 一 설봉一 산 봄나물 ——

44 Ebnf Ab7 Gbmaj7 Db/F Ebm? Gb（add^）/Ab

게롭
 

유
 

자다
 

난
 

다
 

난
 

다
 

난

글
 

리
 

우
 

말
 

리
 

우
f  J

 
빼뚤

 

【너#
 
삐
 

」

기
 

」

설

56 Gb Ab Gbmaj9 小⑵어이/F Ebnf Ab

운라 세 상 언지 럽 히 一 는 一 시 리 고 一 허 튼 것 듈 물 러 간 다 겨 울 같 一 이 一

62 Gb Ab Ebm? Ab（sus4）Ab Db Db/F Gb Gb（add9yAb

간다 간다 간一 다 간다 간 다 간一 다 간다 간다

68 Db Db/F GbGbMd9yAb i거, Db/F Gb Gb#서9）/印 Ebnf GI＞（M的）/Ab

허튼 것一은 물 러 간다 - 겨울 같一이 一

D.S. al Coda

애

로

싸

자 뚤 뒤
 

상
 

밥

- 
엎 고

난 다난 다난 다 자 유롭 게 一 一

Ab（SUS4）

난 다 난 다 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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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새로운 경기도의 노래를 만나다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세상은 노래로 가득하다. 이미 만들어진 노래도 다 못 들을 정도로 많다. 전 세계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곡이 20,000 

곡이라고 했던가. 한국 대중음악의 경우 하루에 30장 이상의 신곡과 새 음반이 새로 더해진다. 누군가 애써 만든노래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향해 날아간다. 어 떤 노래는 손에 닿아 내내 만지작거 리는 노래가 되고, 어 떤 노래는 심장에 꽂혀 핏줄을 

타고흐른다. 장르와스타일, 이야기도다양하다. 음악이 상품이 된 시대,스마트폰하나면 세상의 거의 모든노래를다만날 

수 있는 시대, 음악은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깝다.

그런데 요즘 음악에는 내가 사는 동네 이야기는 드물다. 우리 동네 큰 나무 이야기라든가, 동네 마트 김씨 이야기, 늘 보는 

앞산이나 뒷강 이야기가 노래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초.중.고둥학교 교가에는 남아 있지만 대체로 천편일률적이다. 음악이 

민요처 럼 창작자를 알 수 없는 만인의 손에서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간 뒤의 변화이다. 대중음악에는 흔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 

흘로 감당하는 외로움과 자신을 밀고 가는 꿈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음악에 동네가 없고, 지 역이 없다.

물론 자이언티의〈양화대교〉, 버스커버스커의〈여수밤바다〉, 정태춘, 박은옥의〈정동진〉처럼 특정 지역을노래한 곡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김트리오의〈연안부두〉,안정애의〈대전부르스〉, 이난영의〈목포의 눈물〉, 남인수의〈이별의 

부산정거장〉, 조용필의〈돌아와요 부산항에〉, 최성원의〈제주도의 푸른 밤〉처 럼 특정 지 역을 오랫동안 대표해온 곡들도 

있다. 각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아는 노래들은 어느새 그 지역의 얼굴이 되었다. 표정이 되고 

주름살이 되고 눈물이 되었다. 눈물 닦는 손수건이 되기도 했다. 깃발처 럼 펄럭이는 노래들도 적지 않다. 지 역 명물이나 

특산품처럼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는지역의 역사를 함께 짊어지며 애환을달래고 지역을 지켰다. 더 이상그지역에서 살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노래들은 고향으로가는 열차, 아니 고향이나 진배없다.

하지만이 노래들은 대부분도나광역시 단위의 큰지역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그보다 작은우리 동네이나 지역을 노래한 

경우는드물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당수의 지역 노래가 트로트 장르라서 젊은 세대의 감성에

1 대중음악의견가. 2004년부터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광명음악밸리축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대중 

음악웹진 가슴 편집인과 대중음악웹진 보다의 기획위원을 맡기도 했다.〈Red Siren〉콘서트,〈권해효와 몽당연필〉콘서트, 서울와우북페스티 

벌 등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연출/평가도 병행한다.『음악편애-음악을 편들다』,『밥 딜런, 똑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아J를 썼으며,「대중음악의 

이해』,『대중음악 히치하이킹하기』.「인간 신해철과 넥스트시티』는 함께 썼다.『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음반리뷰』,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 

반음반인터뷰』,『레전드 100 아티스트』,『음악과부도』,『나쁜장르의 B 급문화』,『한국대중음악명반 100』도 거들었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꿈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 이메일은 bandobyul@gmail.com



잘 맞지 않기도 하고, 더 이상 없는 풍경을 기록해 새로운 세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을 현재의 

음악어법으로 기록한 노래는 적다. 노래에 지 역은 이름만 

들어가고 대동소이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로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상이 서울을중심으로 도｝가듯 음악 안에도 지역이 

고르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는지역의 인디 뮤지션들이 지역을 

주제로 음반을 내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 

이권형, 파제 등이 주도한 ‘ 인천의 포크 싱글 시 리즈’ 작업과 

경 인방송이 제작한 [인천 - Sound of Incheon], 임 인건의 [All That 

Jeju] 음반 등이 대표적이다.

지 역을 노래하는 일은 지 역 자치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는 벌써 24년째 되어가지만 

한국의 경제,문화,사회, 정치 둥 대부분의 권력과콘텐츠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 역은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서울의 생산물을소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인인 동시에 특정 지 역의 시민/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표준화할 일이 

아니다. 사투리를 희화화하거나 여러 지 역의 핫 플레이스만 

쫓아다닐 일도 아니다. 식량을 자급하는 일이 중요하듯, 지 역의 

문화 역시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 역마다 다른 상황과 역사와 삶을 온전히 

담을 수 있다. 지 역 사람들도 서울만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원 연합회가 지 역아카이브 및 

지 역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를 만든 일은 시도 자체로 반짝인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경기도 18개 지역 내의 향토사학,마을지,발간서적,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을 1곡씩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18 

곡의 음악을 두 장의 시디에 담았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만든 

자료 대부분이 책자 중심이다 보니 지금처럼 매체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소비 방식이 달라진 시대에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음악의 힘이 강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악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다. 광고/영화/드라마/영상물 등으로 활용하기도 편리하다. 

시대가 바뀌어도음악의 인기는 여전하다. 아니 음악의 인기는 

더욱 높아진다.〈여수밤바다〉처 럼 잘 만든 음악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좋은 음악은 

지역을 재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 역문화원을 통해 지 역 노래의 소재와 

주제를 모으고 함께 기 획했다. 그러나 지 역의 이야기를 서울의 

창작자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방식으로는 

지역의 문화를 튼실하게 키울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알토란 

같은 작사가와 작곡가를 찾아 작업을 부탁했고, 노래와 연주 역시 

각 지역의 뮤지션들에게 맡겼다. 그래야 지역의 문화가 성장할 

뿐아니라 작업의 열매 역시 지역으로돌아올수 있기 때문이다. 

지 역을 노래한다는 결과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 역의 문화 

역량이 일을 하고 경험을 쌓으며 콘텐츠를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총괄 

기 획을 맡고 프로듀서, 편곡자와 협 력하여 음악작업을 진행 했다.

그 결과 열여덟 곡의 새로운노래가 태어났다. [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 음반이다. 광명을 노래한〈달과바람에 실어〉, 

광주를노래한〈같이 걸을까〉,구리를노래한〈동구릉에서〉, 

김포를 노래한〈다시 꿈꾸는 조강〉, 동두천을 노래한〈동두천 

City Pop), 수원을 노래한〈화성 가는 길〉, 시홍을 노래한〈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노래_호조벌에서〉, 양주를 노래한〈유양팔경〉, 

연천을 노래한〈내 사랑 연천 아리랑〉, 용인을 노래한〈처인성 

연가〉, 이천을 노래한〈장호원난다〉, 파주를 노래한〈우리는 

파주랍니다〉, 평택을 노래한〈평택은 들이다〉, 포천을 노래한 

〈금수정에 올라〉,하남을노래한〈도미 아리아〉, 경기도를 

노래한〈지금 여기 우리들의 노래〉,〈Two Steps Behind),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노래하고〉가 세상에 나왔다. 곡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경기도 곳곳을 여행하는 것 같은 제목들이다. 노래를 



듣고 노랫말을 찾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경기도 곳곳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음반을 위해 최경윤, 장현숙,유영하,홍동현, 정수자,문혜주, 

이바오, 박봉학, 구민상, 이석진, 박혜순, 최치선, 김형진, 

이상진 둥의 아티스트들이 작사와 작곡, 편곡을 맡았다. 파주의 

노래인〈우리는 파주랍니다〉는 지역 내에서 작사를 공모했고, 

수원의 노래인〈화성 가는 길〉은 지역 시인이 작시를 맡았다. 

이 이름들은 서울 밖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있는지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몰랐던 우리의 좁은 시선을 

툭툭 건드린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현실은 더 

쑥스럽다. 영화〈곡성〉의 명대사처럼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현실이다.

열여덟곡의 음악은 제목만큼, 다른 지 역만큼 다르다. 민회빈 

강씨를 노래한〈달과 바람에 실어〉는 한국 전통음악의 악기를 

활용해 애절함을 더했고,〈같이 걸을까〉는 어쿠스틱 팝의 

어법으로 노래하며 지금의 젊은 세대를 남한산성으로 이끈다. 

경쾌한 색소폰 연주와 리듬감이 돋보이는〈동구릉에서〉 

는 상큼함이 넘친다. 이 음악을흥얼거리며 훌쩍 동구릉으로 

향하고 싶어지는 음악이다.〈다시 꿈꾸는 조강〉은 강과 바다를 

삶으로 연결하는담담하고서정적인 시선이 깊다. 음반의 깊이와 

무게를 더해주는 좋은 곡이다.〈동두천 City Pop〉은 복고적인 

스타일을 더해 음반을 감각적으로 부풀린다. 트렌드한 곡 

덕분에 음반의 생동감이 배가된다.〈화성 가는 길〉은 피아노 

연주에 실은 보컬의 간절함이 조화롭다.〈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노래_호조벌에서〉는 땅은 믿음이요, 땅은 생명이라는 신념이 

편안하게 다가온다. 동네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이치까지 설파하는 노래는 지금 이곳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웅변한다. 반면〈유양팔경〉은 홍겨운 트로트 리듬으로 양주의 

아름다움을 흐드러지게 노래한다.〈내 사랑 연천아리랑〉의 

트로트 가락도 오래도록 동네를 지켜온 이들의 사랑과 그리움을 

대변한다. 젊은 세대부터 장년/노년 세대까지 고르게 들을수 

있을 만큼 장르의 품이 넓은 음반이다.

어 떤 곡은 감상하며 듣고 어 떤 곡은 흥겹 게 따라 부를 수 

있어 다채롭다.〈처인성 연가〉는 슬로우 비트의 록킹한 곡으로 

호국기상이 뜨겁다.〈우리는 파주랍니다〉는 애향심이 뚝뚝 

떨어지고,〈평택은들이다〉는 싱싱한 여운이 감돈다. 평택의 

들과 우리들을 연결하는 표현도 재치 넘친다.〈금수정에 올라〉는 

금수정 에 묻은 추억을 해맑은 목소리로 호출한다.〈도미 아리아〉 

는 하남의 오래된 역사를 굳세게 불러내는 개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새로운 경기도의 노래, 경기도 곳곳의 노래가 

완성되었다. 노래가 경기도 곳곳으로 바람처 럼 단비처 럼 

흘러가기를. 노래는 삶으로 이어지고 지역을 북돋을 것이다. 

지금 여기의 노래는 바로 지금 이 곳에 사는 모든 우리를 위한 

노래,우리들자신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드문 일,그러나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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